
5세대 TFT- LCD 시장경쟁 본격화
삼성전자 , 9월부터 생산라인 가동 … LG는 6만장으로 확대계획

삼성전자가 5세대 TFT-LCD(초박막 액정표시장치) 생산라인을 9월말부터 본격 가동한다.

삼성전자는 충북 천안의 5세대 TFT-LCD 생산라인 설치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현재 시험가동 중이어서

추석연휴 직후 준공식을 갖고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.

5세대 라인에서는 1100x1250mm 유리기판 한 장으로 17인치 LCD유리는 12장, 19인치는 9장, 40인치는 2장

을 양산하게 되며 월 가동능력은 유리기판 2만장이다.

삼성전자는 2002년 말까지 라인을 증설, 월 가동능력을 6만장으로 늘릴 예정이다. 또 2003년 상반기에 4135

억원을 투입, 월 가동능력 3만장의 3단계 라인을 건설해 총 2조원이 투입된 5세대 투자계획(총 가동능력 10만

장)을 마무리한다.

삼성전자는 1세대와 비교할 때 5세대 기판은 면적이 11.5배나 커지며 4세대와 비교할 때 부품수 및 마스크

(Mask) 축소 등으로 원가를 20%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LCD 가격이 최근 하락세에 있지만 컴퓨터 시장이 데스크톱에서 일체형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바뀌면서 매

년 모니터에서만 1억2000만개의 수요가 발생, 당분간 시장 전망은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.

2002년 5월 세계 최초로 구미 4공장에 5세대 라인을 구축한 LG전자는 2002년 말까지 2단계 라인을 가동,

가동능력을 월 6만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한편,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는 2002년 중대형 LCD 시장규모가 6300만대로 2001년의 4400만대보다

44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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